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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여전히파랗다 =프랑스서 놀라서어안이벙벙

185

트레인 블루(train blue)

는 칼레~파리~니스 구간을

달리는기차로침대칸만있다.

트루블루(true blue)는주장이강

한 의지의 소유자, 충실 또는충성심

이 강한 사람을 의미한다. 영어에서

파란색은정절과밀접한관련을맺고

있으며, 정절의의미로사용되는색

과감정이하나로녹아든예이다.

파란개미는중국노동자들

을 말한다. 옛날 중국에서는

인디고를재배했으며,남녀모두가파

란 재킷과바지를입고일을했기때

문이다.

파란곰은늘허황된꿈만늘어놓는

선장이다.

파란깃발은평화와평화로운단합

을 상징하며, 전세계적으로널리사

용하고 있다. 유엔기는 파란색 바탕

위에평화를상징하는올리브가지 2

개가세계지도를감싸고있다.

파란러시아남자는남성동성애자

이다.

파란베레모는평화군을뜻하며,실

제로파란모자를쓴다.

파란사람은독일에서술취한사람

이다.

파란성격의사람은러시아에서부

드러운사람을의미한다.

파란여자는19세기까지만해도미

혼모,다시말해서 타락한여인을말

한다.괴테가일상적인의복의색으로

파란색을 천박한 색이라고 한 것도

이런이유때문이다.

파란연필은영국에서검열을상징

한다.

파란청년은해병을가리킨다.

파란편지는진급하지못하는학생

의부모에게보내는편지이며,학교에

서 그런소식을전할때파란색편지

봉투에 넣어 보냈기 때문이다. 파란

편지는해고통지의의미로도사용된

다.

파우다 블루(powder blue)는

1707년경부터사용되었다.이것은프

랑스어의 고어인 파우다 블루로, 그

의미는 블루 파우다이다. 코발트

(cobalt)안료를넣어만든특수한유

리로,이색은연한흰빛을띤파란색

이다.

파일럿블루(Pilot blue)는공군의

군복색깔이다.

프랑스어로 나는여전히파랗다(j

en reste bleu) 는 놀라서 어안이

벙벙하다는뜻이다. 합리적인방법으

로 도저히설명할수없는일이눈앞

에 나타날 때도 전형적인 파랑!

(Parbleu!)이라고외친다.

피코크블루(peacock blue)는공

작새의여러가지날개색중에서독특

한 파란색을 말하고, 기품과 멋이 있

는아름다운색으로애용되고있다.

필블루(feel blue)는우울하다또

는기분이답답하다는의미를내포하

고있다.

필링블루(feeling blue)는색채학

자인비렌(Birren)에의하면기분이

우울하다는뜻이다.

하늘색러시아의여자는수

줍음을 많이 타는 여자를 말

한다.

환경단체 그린피

스(Greenpeace)는

이름이 그린(녹색)

이지만,깃발은파란

색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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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곤포르노와미담사이

복지기관을 출입하다보니 주기적으로

가난한사람들의이야기를쓰게된다.

그러다보니어느순간부터가난한사람

들의사연을기계적으로쓰게되는것같

다. 그럴때마다빈곤포르노에그치는콘

텐츠를양산하는거아닌가하는자괴감

에빠지기도한다. 그도그럴것이많이도

썼다. 집화장실이더러워용변을참는아

이들, 38도에육박한집에서선풍기를틀

고생활하는할머니, 연탄이없어구공탄

을사다때우는노인등.

올 겨울에도 당연히 썼다. 몸이 아픈

홀어머니와살면서태권도선수가꿈이

라는소년, 꽁꽁언골방에텐트치고생

활하는 70대 노인, 긴급 보수가 필요한

낡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였

다. 사람들이 빈곤하게 사는 모습들을

기사화하는 것은 누구의 이득일까? 스

스로냉정하게평가하면오늘하루지면

을 채운 기자가 이득일 수도 있겠다 싶

다. 허나세상은그리각박하지않다. 가

난한이들의기사가그저활자로만생을

다하는것이아니라는뜻이다.런던올림

픽은메달리스트이대훈선수를꿈꾸는

가난한중학생소년의전남일보기사를

보고 이대훈 선수 측에서 돕고 싶다는

연락을했다. (기사화를고민했지만,선

행이알려지는것이싫다는이대훈선수

측의바람으로기사는쓰지않았다.)

또광주북구풍향동에사는난방빈곤

층 70대독거노인의기사를보고북구청

주거통합돌봄과 희망복지과에서 연락이

왔다. 사례자를 연결해주면 해결방안을

찾아보겠다는것이었다.

빈곤포르노와미담기사그중간어딘

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의 이야기는

풀어내기정말어렵다. 실제로시민단체

중에서는이런기사를두고 빈곤에대한

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자극적인

묘사를통해인권을무시하는언론의행

태 라고비판하기도한다.그럼에도불구

하고,복지사각지대에처한사람들의이

야기를 들어줄 최소한의 장치는 언론이

아닐까. 신상정보보도를최대한자제하

고사례자가현재처한단편적인상황만

을보도하는것이아닌그이면을짚는언

론이라면, 충분히그들에게도움이될수

있을것이라생각한다.어떤소년이자신

이꿈에그리던영웅의도움을받았던것

처럼.

 

30일(현지시간)미일리노이주텍사스

에서테네시주멤피스경찰의구타로

숨진타이어니컬스를추모하는시위

대가시카고루프를따라행진하고있

다. 시카고=AP/뉴시스


